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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‘ 친애하는 성직자， 수도자， 교우 여러분 ! 
사순철 동안에 열마나 수고가 많￡셨읍니까’? 고 
통스럽던 수난시기가 지냐가고， ‘ 이세 영광스런 부 
활시키:까 다가 왔읍니 다. 성주간의 고통과 죽음은 
기쁨과 생명￡로 변화되었고， 우리는 이제 절망을 
통하여 한 없는 희망을 맞이 했읍니다 . 
인류의 역사상 최초의 일요일인 주넙의 날， 아 

침해가 떠오를 혜" 주넙 의 무법을 찾아기-던 재자 
‘ 들은 몸소 이 신비스런 체험을 했읍니다. 
흰옷 엽은 천사가 나타냐 “그 분은 이미 부활하 

셨다”는 소식을 전했을 때 그들은 두려워서 어쩔 
줄 몰랐읍니 다 그러 나 “죽으신지 사흘만에 다시 
살아나신 주넙 ”을 직 접 만나볍 자， 그들의 마음속 
에는 평화와 기쁨이 가득 쳤읍니다 . 그둘은 십자 

가의 절망과 죽음이 바로 영광스런 부활로 나아가 
는 비결임을 비로소 깨달았읍니다 . 그들은 새삼 
희생파 봉사의 보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고， 고통 

스럽게 살다가 죽어야 하는 이 인생에게도， 끝 없 
는 삶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읍니마 
그들은 제 2왜 아당인 그리스도를 통해서， 하느 

} 넙의 한 없는 축옥이 온 인류에게 내리는 것을 느 
꼈고， 하느넙께지 온 인류에게 베푸시는 엄청난 
사랑을 실제로 체험했융니다 . 그들은 도다어 」 형언 
할 수 없는 기뽑과 희망에 념쳐 「알렐루야J (하느 

닝을 찬마 하세 )를 힘차게 외쳤읍니다. 
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과 희망을 안 

겨주는 부활의 십비 이며， 교회가 온 인류에게 선 
，포하는 기쁜 소식입니마 . 오늘 우리는 이 기쁜 소 
식을 함께 냐누며， 축하하기 위해서 부활 미사에 1 다왔읍니다 
여러분， “죄를 때고서는 모든 점에 있어서 우리 

• →와 똑 같으신" (헤브 . 4. 1 5사) 예수넙께서， .우리 
를 살리키 위하여 십자가셰 죽으시고， 사흘 만에 

영광스렵게 부활하셨읍니다 . 부활하신 주넘께서는 
당신이 말씀하신 대로， 지금 여러분 가운데 계십 

니다 . ’여러분， 키뻐하고 즐거워 하섭시요 ! 여러 
푼은 이제 그 분과 함께 죽었A니， 또한 그 분과 

함께 부활하여 영원히 살 것입니다 . 
천에하는 교우 여러분， 우리는 이 부활의 신비 

를 신앙으로 믿고 세례를 받은 작은 그리스도(크 

리스얀)들 업니마. 우리는 하느넙께서 베푸시는 

이 무한-한 사랑을 깨달고， 감사드리는 하느닝의 
백성입니다. 이제 우리는 이번 부활절을 맞이하여 
한층 더 철처한 신앙·섬을 가지고 하느넙 아버지께 
깊이 감사드려야 하겠읍니다. 그러고 우리의 일상 
생활로써 이 부활의 신비를‘ 우리 주위에 있는 사 

， 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하겠읍니다. 
지금 /우리 주변에는 많은 변화가 일고 있읍니 마 

정신 문화에 비 해， 물철 문명의 급속한 발전」즈로 
말 oí 암은 비인간화(非A間化)의 현상이 빚어지고 
있읍니다빼 각종 사회 부조리와 부정부패가 성행하 
고 있￡며 ， 인간의 기본권 마저 유렌되고 있읍니 
다 . 마시 말해서， 세상은 지금 그 어느 예 보마도 
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있융니다 . 영원 
한 삶으로 인도하는- 빛과 희망을 갈망하고 있읍니 
다. 이러한 세태속에 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

하겠읍니까? 
이러한 시대석 소명 에 ‘충실하고자， 본인은 금년 

연두교서를 통하여 r1975념율훌월대세계의 사목험 
장의 정심율 연구， 설천하는 해」로 설정 한 마 있 
읍냐다 . 우리가 믿는 부활의 신비를 보다 효과석 
￡로 증거하기 위해서는， 우리가 사옥현장을 통하 

여 제시펀 새로운 십자상(信者像)을 터득하고 그 
것을 실천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확신했기 때문 업 

니다 . 

공의회는 “현대의 카난한 사랑파 고통에 신음하 
는 모든 사람들의 기뽑파 희망， 슬픔과 먼뇌는 바 
로 그러스도를 짜르는 신도들의 키쁨과 희망이며 
슬픔과 번뇌" (사목헌장 제 1항)라고 했읍니다 . 그 
러고 또 “하느넙께서 원하시는 것은， 우리가 모든 
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아 보고， 말파 실천으 
로써 실 ;.11 로 사랑하며， 이로써 진리를 증영하고， 

하늘에 ‘ 계신 아버지의 사랑의 신이를 다흔 사랑들 
과 서로 나누는 그것이다"(사목헌장 제 93항)라고 

- 말했읍니 다. 

이것은 우리 신자들이 현세 사물에서 멀리 떠나 
야 한다순 말은 결코 아넙니다 . 오히려 그와 반대 
로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랬듯이， 각박한 현 
실 생활속에서도 사랑들과 고락을 같이하며， 희생 
과 봉사의 생활을， 즉 성자가의 걸을 걸어가야 한 
다는 말 업니다. 인생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하느 

<2연￡로 계 속〉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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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 258) 
살아냐실 것이었다 

(1연에서 계속〉 
딩의 사랑으로 창조펀 이 세상 모든 것이， 그 분 
의 뜻대로 알선되어 가도록， 우리의 옴과 마음을 
다 바쳐야 한다는 말 입니다 . 
우리는 이웃 사람들과 연대의식 (連帶意、識)을 가 

져야 합니다. 또 언제냐 지-신올 반성하고 흐l 개히
면서， 겸허한 자세로 이웃파 대화(對옮)하는 신자 
가 되어야 합니다 . 이렇게 우리는 자신을 이웃에 

게 끊임없이 개앙(開放)함￡로써， 이풋과 함께 자 
신을 쇄신하는 생활울 해야 합니다 . 이것이 바로 
부활하여 지곰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닝올 만냐는 

생활이요v 이웃에게 부활하신 그러스표를 보여주 
는 생활 업니마 . 이 렇게 함￡로써 바로깊: ‘ 우리는 
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가슴속에， 기쁨과 희 
망을 안겨줄 수 있읍니다 . 
천애하는 성직자， 수도자 그리 고 교우 여러분 ! 

본안은 교구장A로서 이번 부활절을 맞아， 여러분 
에게 간절히 호소 합니냐 금념도 교구 사목 세 
부지 침」에 따라 ， ’ 현대 세계의 사옥 현장 연구와 

실천에 석극석으로 참여해 주섭시요 . 연수회외- 묵 
상회 풍을 동하여 새로운 교회상， 새로운 심자상 
을 터득하고， 그것을 교회의 모든 영역에 있는 신 
자들이， 싶제 생활로 실천할 수 있도록， 노력해 
주십시요 . 이제 우리는 구태 의연한 이치석인 신잉
섬을 분연히 털어버리고， 공동체적인 생앙생활을 
시직-함시다. 부활하신 주닝께서는 지금 우리 공동 

체 가운데 계쇠니다 . 그 분은 치금 당신의 교휘가 
이 세상의 참된 빛과 소금이 되 기를 바라고 계십 

니다. 우리는 미약하지만 그 분은 선능하시며， 우 
리의 능력을 잘 알고 제십나 다. 그 분은 우리가 

새롭게 쇄신되기를 바라시며， 우리 자신들 뿐만 
아니라 우리를 흥해서 ， 우리 주위 사람들도 씨롭 

게 변화되어， 기쁨과 희망을 되 찾기흘 간절히 ‘웬 
하고 계십니다 . 

우리 는 이제 과거의 수통석 자세를 벗어 버리고 
능동석이고 자말석인 신자가 됩시다 . 이제 우리는 

미숙한 어린애 신자가 아녕니 다. 부활하신 주닝과 
함께 성숙함 심앙생톨을 영예 좁게 수행합시다 . 부 
활하신 주닝과 함께 알렐루야를 노래하며 ， 힘치-게 
일터로 냐캅시다 . 

여러분파 여터분의 가정 에 주닝의 평화가 기-득 
하시갚 기원하며， 옥자로서의 축복을 드럽니다. 

1975 년 부 활 절 

주교 !:-l 
ï 김 재 천주교 전주 교구장 

※ 신자톨의 건강 센터 ~ 

;70 심자톨의 집 샤‘ 

%교혈 여러분의 집 껴: 

개첨 1주년 활인판매 

삼성 T.V 대리점 
삼성 전주 센타 

※집단팡 청부. 문의 환영 ※ 

트사 
흑판둥〉 

성심당 한약방 
대 지 1 사 진 관 (2층) 

이 상 범(필노리아노) 

육교밀 구 북부배차장 옆 

천화 @ 6544 

T.V, 냉장고， 세탁커， 건축， 
녹음기 풍 천기용품 일절 

박 ‘ 영 옥(누시아) 
천화 @ 5893 

천주극장 업쿠 명보제과 옆 

김 데례사 

결핵협회 옆 

페인 
방수액 . 

전화 @0876 

소방서 북펀‘ 

곰강 
〈고급도료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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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주시 내 6개 본당이 본당냐름대 혹 주보를 내 다가 하냐로 묶어 〈숲정 이 〉라고 이 릎치 
어 출엄한 것이 1972년 1 2월 3 알이었융니다. 오두들 흐뭇하게 여켰융니다. 단함된 
교회의 모숭융 보는 것 같아서 . 
그러다가는 l지구 4개 본당이 동참(同參)해준 것이 1973년 12월 23일이었죠， 더욱 

키했융니다. 이제 더 큰 힘이 나올 것 같아서 . 
예상은 정중했읍니다. 천주교구 31채 본당 가운데 26개 본당이 한마음A로 일치한 

오습을 보여주였융니다. 영 (名)과 살(짧)이 한가지로 교구보(敎닮報)의 모슐~로 들어 
“ 싼 것이 1 974년 11월 ‘ 10일이였융니다 . 모든 교형자매들께서 진심 o 로 축하해주셨읍니 

‘다. 주교념을 ll ] 훗하여 신부님， 수녀넘률께서도 커다란 기대속에서 격려해추시고 박수 
흘 아끼지 않으셨읍니다. 

그렌데 이게 무슨 변고입니끼 ? 
〈숲정이〉 발행을 위해 수고하는 보광 출판사에 본당에서의 체납금이 563 ， 855원 엽 

씨마. 보광 출판사에 우어라고 말할까요? 계속 출혈을 하라고 할까요? 
-입 자가는 보팡-출판사에 지 우고 우리 들은 부환의 영 광얀올 차지 할까요 ? 
그러다가 영영 ..... . . 

어앵게 할까요 ? 

각 본당의 교형채매 여러분， 삼가 머리릎 숙이고 호소합니다 
사도회 임원 여러붐， 도와 주성시요. 우리 모두가 다같이 겪 는 경제석안 어려움이겠 
운니 다만， 이 큰 얼에 “손을 씻는” 빌라도가 되지 마십 시다 . 

죄송함니다 . 

연접안A로서 너무나 당양해서 한말씀 드렸읍니다. 

머욱 건안하생을 업 니다 연칩인 i한 상강 드립 
- --_ ••• _----.-------.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..,.--------------------------.----------------------.-----------.-- -----.-

* 바로검훌 (訂1E) 

1 20호 (75년 3월 16일자) 2연 우리의 병월， 성모병원기사 가운데 긴 
원장 영 광규 박사는 염 팡섭 박사의 요기 (誤記)이기에 바로장슬니다연정살 i 

f * 촉 부활* 
1975년은 「현대 세 계 사옥 현장」 갱 신 연구 얼천의 해 

천주교 천주교구장 김 재 덕 주교 

* 앓렐루야 * 

교형자애 여 러운 가정의 평화와 
억놓리고 버립말은 우리의 형제들께 부-활의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법니다. 

현대 광고사 
*아‘크렬.각종간판 .아취 .썰크인쇄 

현대 DP사 
% 칼라흑백 사진 .카메 라수리 

송 흥 섭 (토마스) 
전화 @ 9431 

상남극장과 천북신운새 네거리 중간 

j 

-천주교 천주교구 사 제 일동 
수도자일동 

평신도 사도직 제단체 일동 

*교우를의 건강 판리 셈터* 

영 진 약 ‘·국 -

-초제약 전품 

김 . 을태(베드로) 

짧육교옆 중앙 시장통 
‘ (전화 _(4577) 

”’ ..... ‘’ •.••. ‘’‘' ..... ，ι、.'“，.. : 

/ 口신간안내口 

십자가의 길 
(성로신공) 170~란 t 

갈매기의 집 

580원 · f t 

O 원고 모집 O 

200자 원고지 5매 정 도. 

O 팡고 모집 O 

〈숲정이〉 연정실에 품의하 i 

시커 바합니다. ‘ 

성심껏 봉사하겠융니다 

*교우들의 집* 

영명 T.V 수리센타 · 
.댈레비천，천축，라머오 

중고품 매매， 판애，수리 

I출장비 무료 

유 월 상(돈보스코) 

전주 ‘ 풍부시 장홍 (천화 (9138) 



(4) 
제 4 지구각본당소식 

@ 본당 순회 교육 (4월 6일 오전 10시 -오후 4시 )-중앙， 천동， 복자 성 당 

2. 그리스도 공동체 묵상회 (4월 16-18일， 가흘렉 싼타， 회배 2 ， 500원) 

3. 제 1 차 여성 꾸르실료 (4월 22-25일， 가플렉 씬타， 회비 4 ， 000원) 

@ 참가를 회망 하시는 분응 본당 신부넙께 푼의 하시기 바랑나마 . 
@ 본 교구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여성 꾸르살료의 성공융 비는 기도 부탁 드렵니마. 

4. 김재덕 ’ 주교님， 아시아 주교회의에 참가 (4월 7일부터 2주칸， 일본 동경) 

아시아 준교회의에 참가하시는 주교닝의 건강하싱과 회의의 성공을 기도합시다， 

4 
공
지
사
항
 
딩
 , 

@2651 주업 신부 이 대 권 
(풍앙) 천화 @3874 보좌 신부 박 종 상 

......,......, 사도회장 김 영 진 

1. 사도회 휠례회 ; 공식 미사 후 *강캉 .. t. 
2. 삼회 월 례회 ; 4월 5일 오후 3시 
3. 성심 부녀회 ; 4월 7일 첫 금요일 

2. 복자 부녀회 월례회 ;오늘 없음 
3. 영세하신 분들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. 
@지난주 성미 ; 2말 4되 제 ; 371 ， 9되 

/、/、/、

(서학톨) 
......，、ι 、ι

천화 (횡2276 * ’ 
이
 
l 

염
 

열
 거
 

김
 이
 

샘
 햄 

혐
 싹
 

/、/、r、

(노졸톨) 
、J、J、J

천화 @7032 주입 'Il+ 함 승 첨 
사도회장 조해횡 

1 . 사도회 월례호마음주 저녁 미사 후 
2. 4월 1일 ...... 12반 회합 ; (8시 30분 정각〉 
3월 22일밤 ...... 12만 회합 웃함 사과드럽니다 . 
4월 2일 ...... 6반 회 합(8시 30분〉 

3. 애령회 발혹 4월 중순께 . 
차후 “숲정이”에 발표하겠읍니다. 

판공시 특밸 붕헌 ; 7 ， 300원 

1 ' 성 안토니오 재속 형제회 월례회 ; 오늘 10시 미사후 
2 , 사도회 월례회 ;다음 주일 
3 , 성당 신축 헌금에 감사드립니다 
인후동 박글라라 400원， 신원리 천데 례사 300원 . 
중노2가 이릎없이 1 ， 500원，중노2가 강세시리아5 ， 000원 
금상라 신요생띄 냐 1 ， 000원 난노 이 아오스딩 1 ， 000원 
낭노 차마리 아 1 ， 000원 신교리 박마리 아 5 ， 000원 
인후풍 백복선 500원 
주계 15 ，700원 누계 1 ， 969 ， 217원 

4. 미사 시간 변경 ; (주일〉아칭 6시 〈영일〉저녁 7시 30분 
신축 성미 1말 4되 누제 252말 

〈룹전) 천화 @2182 첼 확흉 휩 훌 훌 
、ι、J

1. 전당리 공소 특별미사 ; 4월 6일 1 2시 

2 , 성세자 합영회 ; 부활 공식 미사 후1 부활 특옐 교리 

3 , 부월 축하식 ; 아동 친선께임 주일 오후 2~5시 
각 공소 아동들도 참석 바랑 

4 , 아동 성세식 ;부환 공식 마사 중 
5 신용조합 〈임원회> 4월 5일 〈월례회> 4월 13일 

(혹차) 천화 @5238 첼 확훌 훌 겹 훌 
、J、」

1. 사도회 월례호1 ' ; 공식 미사 후 

r、/、

(전톨) 천화 @3222 
、J、ι

추입 'Il쑤 김 함 혈 
사도 회장 이 휩 재 

1 . 글라라 형제회 ;오후 1시 30붐 
2. 미사 시간 변경 : <주일> 5시 30분， 9시， 10시， 
저녁 8시 〈평일〉 아청 5시 30분 〈월， 화， 옥， 금〉 
저녁 8시 〈수， 로〉 학생윤 토요일 오후 5시 . 

3. 61 주념 기념 추진 위원회에서는 기념 헌수 은인을 
기다리고 있읍니다 . 

4. 교구청 순회교육 ; 4월 6일 10시，~4시까지 
5. 어린이 첫 영성체 ; 4월 6일 (9시〉 아동 미사 혜 

※신용조합 전화시설 @ 4530 
겁성 서 판매 소， 혼인 상담실 @ 2628 

금주의 숲정이 은인째 감사므립니다 ‘ 
박 춘 영 (갱 마) 기 천 여 중 선생 닝 

* 각 본당의 금주간 소식과 지난주일 봉힘금 * . 
지쿠|본 당| 소 식 | 붕험 금 지쿠|본 당 | :쇼 식 l 붕헌 금 

3 ， 205원원 
제 | 3374 7, 57l05원원 제 

고 창 교회 담장 쌓기대F 운회 개동장 협 ‘조 요망 3 창 주황현동 사부 부-빨옥환절을 현 뭇 성장있경 순게회 경 보시 교냉 대육시회마 부검 제 안 부할 친목 쿠기 16 , 180 구 지 인동 1 데헤사 테니스장다 예정 6 ， 180원 % 
쿠지 신정태 융안 부애활령회을 뭇 월있례회게합 보냉시 17;240원 

노 중여용서젓송학동 갔 Z 앙풍 웅F 사 성 사 애 부도황도영 안회iif 즉llE 쟁나」 i 헤헤 촉i 아1ai 재동 예 교속육정 친 영선제 찌외잉 57133086l8%5l015l555생혀휠휠얘 잉 제 25 , 
4 10 , 

제 

째 야써사냉강 사도당도당 영회펴 교생 추2우진 부 잉}활웅을원 쩌째을원 축 총의꾀 축하회 회북 희 구쩌도식생촉험 2 ， 870원원원 17 , 
2 둔융동 니마 '36 ,810 지 j 교구청 혈 순 육 경 15 , 
지 월영동 23 , 190 쿠 57 , 
쭈 함 중 동 옐 하합니마 16 ， 005원 

14 ， 660원 

제 제 낭 원 

뚫 홍각오항 공회올좋소 뭇 짧 월 에았헤항피게쇄 애 보 짧우영대시;회}다감 
11 ， 645원 

고 산 의천자옥 체 사육엽대 완회료 2 ， 970원원원 지 5 우 창 • 계주 3 금 산 13,313 5 ， 005원 지 여 산 주일 학교 개학식 5 , 000 주 진 안 무 
순 창 

‘ * 보 팡 흩 판 사 인쇄 뿔 


